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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 과 책임 

險떤 익살맞은 미국인 만담가가 탤레비 ‘ 쇼에서 말하기를 "약속 

？'어디까지나 약속이지 이루어지면 그것은 약속이 되어지질 않는 

V 그러기에 나는 언제나 약속만 하지 그약속을지키지는않는다” 

；했다. 

이 말은 익살꾸러기의 만담이긴 하지만 궤변치고는 한 차례 새겨 

；민:한 이야기다. 약속이 약속대로 머물러 있는데 약속의 의의가 

！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벌써 약속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는 말이다. 

'세속화 신학의 물결이 한 차례 지나간 다음에 오는 신학 사조는 

：마도 소망의 신학인 것 같다. 마르키 시 스트인 없이)!가 소 

'의 원리라는 저서를 발표한 것이 1938년부터 1949년 그가 나치 

'일에서 망명하여 미국에 와있는 동안의 일이었다. 인간이 소망 

‘ 바라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소망의 존재론을 성서 

인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비치는 그의 사상이 요즘 몰트만이 

“ 판넨버그의 신학에도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은 픽 아이러닉한 

실이 아닐 수 없다. 

왜 사람은 늘 소망을 품고 사는가 ？〈파랑새〉의 비유를 빌리지 않 

라도 인간은 현실에서 받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늘 앞날의 무엇을 

대하고 소망을 품어야만 살수있게 되어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ᅵ망하는 것은 다만 종말론적인 해석에서만 가능하다. 보이는 것을 

'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러기에 약속이나 계약이 아직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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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다는 데 소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 

다. 기독교적인 소망 자체는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활과 십자 

가의 모순에서，성취되지 않는 종말론의 모순에서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에 눈을 가리우고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다 

만 유토피어 사상에 사로잡히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유토피어 

는〈자리가 없다〉는 회람어에서 나온 것아다. 그런데 인간의 소망 

은 늘 인간 자신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마는것이다. 유명한희랍 

의 프로타고라스와 유아트로스의 이야기에서 앞서 인용한 만담가의 

궤변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유아트로스가 프로타고라스의 제자로 입문하게 될 때 사례금의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은 궤변을 배워서 재판에 이기면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기에 유아트로스가 나머지 사례금을 지 

불하지 않기 때문에 스승인 프로타고라스가 재판관에게 호소하기를 

"나는 이 유아트로스에게서 재판에 이기든지든 상관없이 나머지 사 

례금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판에 이기면 재판에 이겼으니까 

받아야 하고，내가 재판에 지면 이 사람의 처음 약속이 자기가 재 

판에 이기면 나머지를 지불하겠다고 했으니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응수하고 나선 유아트로스는 스승의 논고를 반박하면서 "나는 

재판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프로타고라스에게 지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판에 이기면 이겼으니깐 지불 안할 것이고, 지면 처음 

약속대로 지는 경우에 사례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 ” 우리 

의 일상 생활에서는 늘 이러한 도피구를 마련해 놓고서 무슨 일을 

저질러 놓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소망이나 약속에는 거침돌이 

나 모순이 따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이 허망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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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 소망을 말하는 일은 몹시도 부질없는 일이 아닐까 ？ 아리승한 

형용사로 구축해놓는 신기루에 소망을 걸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마련해 놓고 늘어 놓는 약속이 연이어 나타나도 그것이 허황한 

줄 알면서 또 소망을 걸 어 볼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학의 자유 시장 같은 한국에 다음 찾아올 사상은 아마도 소망 

의 신학인 것 같다. 이 사상도 앞서 세속주의 신학과 같이 미쳐 소 

화되지 못한 채 한국흘 스쳐 지나가고 말 것인지 ？ 궤변 학자나 만 

담가의 말처럼 소망과 약속은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그의의가 있 

다고 할 것인가? 진정한 책임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것이냐 하 

는 데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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